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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해 기존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내어, 안정 인 측정항목을 구성하고자 하 다. 그로인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  타당성이 높은 항목(애정 6문항, 돌  3문항, 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도출하여 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인 고등학교 1∼3학년을 상으로 설문 수집을 실시하 고, 응답
한 1,020명을 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하 다. 분석결과,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정항목에서 요인의 
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1차 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동일하게 사용가능 
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심 5문항, 요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
지(부)와 어머니(모)의 신뢰도 값은 최소 .857에서 최  .931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의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도구임이 규명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existing research trends to find highly reliable tools for measuring
inconsistencies in parenting attitudes for adolescent children. We reveal factors that heavily affect reli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se tools and compose stable measurement items. We found a total of 37 items with high reliability
and feasibility comprising six questions on affection, three questions on childcare, nine questions on interest, seven 
questions on demands, five questions on neglect, and seven questions on abuse. We surveyed first to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nationwide and carried out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1,020 respondents.
Upon analysis, questions were removed if they showed low factor loading (less than 0.6) for the father and mother
in each of the 37 measurement items. Only questions that could be used for both the father and mother were extracted
to carry ou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ight questions were were deleted: five on interest, one on demands, one
on neglect, and one on abuse. The final 29 questions were selected for the measurement tool.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reliability, which showed high reliability values ranging from .857 to .931 for the
father and mother. Therefore, these inspection tools for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were both reliable and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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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양육 방식은 유치원 시기에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고, 고학년 청소년기까지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상당히 오
랫동안 자녀에게 향을 끼치게 되어, 이는 자녀들이 부
모의 양육방식에 많은 향을 받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지  능력의 발달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1].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사춘기에 부모양육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특권을 만들어가려고 한
다. 이때 사춘기에는 심리 인 변화와 육체 인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
모는 아이에게 부모 모두 서로 다른 성공지향 인 성취

를 강요하는 양육방식을 지향한다. 즉,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지만, 이는 청소년기 아이
들이 무 많은 학업에 한 정신 ·육체  스트 스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행동으로까지 함께 이어진다. 
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 양육태도의 불일치 등
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 인 일조차도 다

른 사람 등에게 의지하고 쉽게 포기하려 한다[2].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어머니(모)

는 으로 자녀의 양육을 담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

황으로 변하고 있으며, 주 양육자로서 역할이 아버지
(부)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한 아버지
(부)의 역할과 책임에 해 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아
버지(부)의 자녀 양육 참여  역할 확 는 자녀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주  사회  체계에 한 학습기회를 확

시켜주며, 나아가 자녀의 심리  안정에도 정 인 

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을 담
당하는 에서 자녀에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가 되고 있다[3]. 이러한 경향을 반 하듯, 최근 부모 양
육태도에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  통제를 하나의 

통합 인 부분으로 다루지 않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서
로 각각 독립 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차 등장하고 있

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부)와 어머니(모)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 한다. 를 들어, Bae (2005)와 Han 
(2008)의 연구에서 아버지(부)는 자율 이고, 애정 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부)들이 많으나, 어머니(모)는 
통제 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모)가 많은 것으로 보

고하 다[4],[5],[6]. 한, Kang & Kim (2006)은 아버
지(부)보다 어머니(모)가 애정  태도와  태도, 그
리고 통제  태도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율  태도에서

는 아버지(부)가 어머니(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되었다[7]. 그리고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련된 일차 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부)  

어머니(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규명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Jang 
& Lee (2007)는 양육태도는 부모  한사람이 모순 인 

행동을 보이거나 부와 모가 정반 의 태도를 보일 수 있

다고 하 으며, Chang (2007)은 부모 각각의 심리  통

제를 개개인의 내향  요인과 외향 인 성격특성에 의해 

자녀의 자기결정성  학업성 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밝 냈으며, Park & 
Kenneth (2008), Park & Lee (2009), Lee(2010)에서도 
아버지(부)는 성취지향 심리  통제를 많이 하는 반면, 
어머니(모)는 분리불안  심리통제를 많이 행하는 것으
로 그 차이가 발생했다[8],[9],[10],[11],[12].
이와 같이 자녀는 어머니(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

라, 아버지(부)의 양육태도에서도 심리  정서  발달까

지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와 모의 양
육태도는 부모통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그 
향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부와 
모의 측정항목을 요인의 수에 계없이 동일시에 놓고 

분석하거나, 는 신뢰도  타당성 분석 시 부모를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한 후,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측정항목  요인 등은 기존 선

행연구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실시되어 왔다
[13],[14],[15],[16]. 즉,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연
구는 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모양육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 문제가 제한 으로 언 만 되었을 뿐, 
매우 간과되었다. 이는 척도의 신뢰도 문제는 연구결과
에 한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 을 보완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 하여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불

일치를 측정한 기존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연구동향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  타당성 일반화 검
정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 으로 설정하 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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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 내어, 안정
인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연구동향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

된 태도로, 자녀의 인지  정서  발달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을 말한다. 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
신의 성격  정서 상태, 그리고 신념, 가치  등이 반

된 결과가 나타나며, 특히 청소년 시기의 자녀는 학교 활
동이나 학습 등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많은 향

을 미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이해와 존 을 바라며, 부모와 평등하

게 소통하고,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부모의 도움과 
심을 받기를 바란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소속감으로 애
정의 욕구를 반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 양육에 있어 
자녀에 한 애정 표 은 부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규명되었는데, 아버지(부)는 애정 이고, 자율 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모)
는 통제 인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부)는 자율  태도에서 자녀에

게 애정  태도를 많이 보이고, 어머니(모)는 통제 인 

태도에서 애정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제 인 이유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

해 맞벌이 부부 가정의 학생 수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게 많아진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 

보다 자녀의 돌  문제가 거론 된다. 로, 부모의 근로
시간과 가구소득에 있어 자녀의 돌 에서도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부)는 근로시간이 
길고, 가구소득이 높을 때, 자녀의 돌 은 친인척 돌  

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한 바 있고, 반면에 어머니
(모)는 그와 반 로 부모 돌  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밝 졌다[17].
부모의 올바른 심은 자녀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다. 그러나 지나친 심은 청소년 시기에 자녀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습 을 빼앗기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부모의 강압과 잘못된 기 는 고학년 때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는 부모의 기 가 자녀

와 큰 차이를 보일 때, 갈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자
녀의 행동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에 한 심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  사회  

체계에 해서 학습할 기회를 확 시켜주며, 나아가 자
녀의 심리  안정을 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아버
지)와 모(어머니)의 심리  통제  심이 자녀의 특성

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즉, 부(아버지)와 모(어머니) 각각의 심리  통제가 개개

인의 내 요인인 내향   외향 인 성격특성에 의해 

자녀의 학업성 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향력이 상이

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 고, 아버지(부)는 
성취지향의 심리  통제를 많이 하는 반면, 모(어머니)는 
분리불안 인 심리통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원치 않는 진로를 

강요받고,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부딪치고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
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지만, 성장한 후 성
인이 되었을 때, 실과 부딪히게 된다는 에서 바로 잡
기가 매우 어렵다. 즉,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개인으로 
여기고 양육하며, 자녀의 기 치 이상보다 능력을 요구

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유능
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요하다. 이와 련하여 부모
는 자녀에게 학업  양육 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녀에

게 교육 요구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과 진로지도 역에 해 더 많은 

기 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부모양육
에 있어 교육 요구도는 부모 성별 간에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18].
청소년기는 부모 방임 여부에 따라 발달주기에 많은 

향을 받으며, 이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요 
한 변인이 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방임하는 
경우 청소년은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 졌다

[19]. 특히, 방임은 사춘기 자녀의 우울과 공격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주요한 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데, Jung & Jeon (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부) 방임은 
자녀의 우울을 높이는 향요인으로 규명되었고, 공격성
에는 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20]. 
그리고 어머니(모) 방임은 자녀의 공격성에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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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우울엔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는 부(아버지)와 모(어머니)간 서
로 상반되는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방임에 한 향
요인의 차이가 발생하 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학  원인은 가족구성

원 개인의 문제와 가족주변의 환경요인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학 를 유발하는 원인들 

간에는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호 계를 갖기 때문에, 
학 의 원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매우 어
렵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자녀학 의 요한 원인을 가

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  등 사회심리학  

요인이 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1]. 특히, 
Kim (2009)은 학 의 유형별 험정도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학  행 자가 아버지(부)일 때, 어머니(모)보
다 신체  학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  학  

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22].
이상과 같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

는 것에 있어 부모 양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의견과 양
육 불일치에 의한 심리  립을 래한다. 이는 부분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해 뚜렷한 가치 을 갖고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양육방법의 용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말할 수 있다. 즉, 부모 간에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정서  균형을 잃거나, 반항
인 행동을 표 하며, 권 에 한 양면  태도를 보이

는 등, 갈등과 좌 , 그리고 사회  부 응을 래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애정, 돌 , 심, 요구, 방임, 
학  등 총 6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진 인 연구가 이

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그로인한 본 연구는 부모양육
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구성하기 

해 6개의 세부요인을 구성하여 신뢰도  타당성 일반화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2.2 부모양육태도 불일치 측정도구 도출

신뢰도  타당성 검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과 요

인의 특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얼마나 안정

이고, 일 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으

로, 측정도구의 기본요건이다[23]. 즉, 이러한 신뢰도  
타당성 검정을 실시한 후 얻어진 측정항목은 측정도구를 

도출함에 있어 연구결과에 해 확신성을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와 련한 선행연구

에서 사용했던 부모양육의 측정항목을 재검토하고, 이러
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타당성이 높은 항목만을 도

출하여 사용하고자 하 다.
이와 련하여 Suh et al. (2007)는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행동억제 성향, 자기 효능감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연구의 표 집단은 고등
학생 480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로 구성한 설문항목
은 애정, 간섭( 심), 자율성 등 총 25개 문항이 사용되
었다. 이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측정치에서 요
인 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외하고, 애정 9개 문
항, 자율성 7개 문항, 간섭 3개 문항 등 19개 문항을 최
종 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Ju (2009)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자녀의 문제행동  정서조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연구의 표 집단은 
등학교 703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로 구성한 설문
항목은 애정 10문항, 간섭( 심) 10문항 등 총 20개 문
항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간섭( 심)에서 신뢰도를 해
하는 6문항을 삭제하여 총 14개 문항을 최종 으로 분

석에 활용되었다[24].
Shin & You (2010)는 부모 간 양육일치도와 아동기 

자녀의 정서  부 응  사회성 간의 계된 연구를 실

시하 고, 연구의 표 집단은 등학생 356명이었다. 연
구의 측정도구로 구성한 설문항목은 수용(거부), 자율(통
제), 비과잉(과잉) 성취기  등 총 33개 문항이 사용되었
다[25]. 신뢰도는 각 역별로 .88, .89, .87로 나타나, 높
은 신뢰도를 보 다. 그리고 Noh & Song (2012)은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와 아동의 우울  사회불안 간의 계

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연구의 표 집단은 등학생 
548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에 사용한 설문 측정항목
은 방임  양육태도 요인인 , 거부 , 심리  태도 

등 총 18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신뢰도 값은 최소 .64 이상으로 나타났
다.

Lee & Kim (2014)는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와 청
소년의 학업  자기 효능감, 문제행동 간의 계에 한 
연구를 실시하 고, 연구의 표 집단은 ·고등학생 342
명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에 사용한 설문 측정항목은 
애정 5문항, 감독 4문항, 합리  설명(돌 ) 4문항, 학
방치 5문항, 비일 성 2문항 등 총 20개 문항을 사용하
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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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ame Measured Item

FAC. 1 
Affection

Affection 1 Says he likes me.
Affection 2 Enjoys time spent with me.
Affection 3 Encourages me when I am down.
Affection 4 Compliments me.
Affection 5 Feels proud of me.
Affection 6 Respects my opinions.

FAC. 2 
Care

Care 1 Spoke to me warmly and with care.
Care 2 Helped me as much as I wanted.
Care 3 Tried to understand my problems and concerns.

FAC. 3 
Interest

Interest 1 Nags about my personal life.
Interest 2 Tells me what to do and not to do even for the smallest things.
Interest 3 Nags about personal things that I should do on my own.
Interest 4 Frequently does not let me do what I want. 
Interest 5 Worries a lot so i cannot go to places I want to.
Interest 6 Feels concerned and does not let me do what other kids do.
Interest 7 I wished that he would worry less about me. 
Interest 8 Interferes with me making friends.
Interest 9 They do not interfere with my behavior. 

FAC. 4 
Demands

Demands 1 Stresses that I must be better than others in everything.
Demands 2 Has expectations that exceed my abilities.
Demands 3 I have been told that I must become the best.
Demands 4 I felt burdened because my parent's expectations are higher than my abilities. 
Demands 5 He is more passionate about my studies than anything else about me.
Demands 6 He emphasizes that whatever I do, I must always win.
Demands 7 Says that you don't do that

FAC. 5 
Neglect

Neglect 1 His work outside is more important than me.
Neglect 2 He is not interested in me so I am not given compliments or scolded.
Neglect 3 He is not interested in what kind of thoughts I have.
Neglect 4 He was not there when I needed him.
Neglect 5 Did not take me to the hospital when I was sick.

FAC. 6 
Abuse

Abuse 1 I am punished more than necessary on my action.
Abuse 2 I would be hit whenever I did something wrong.
Abuse 3 I've been hit very hard needing treatment even for a small mistake.
Abuse 4 When mad, he would pick up anything near by and hit me severely.
Abuse 5 I always have bruises and wounds on my body because I am hit hard.
Abuse 6 I would be hit if I don't follow my parent's opinions.
Abuse 7 I was regularly hit without reason.

Table 1. Factor Analysis of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최소 .603 이상으로 나타났고, 타당성 분석에서도 20개 
측정항목 모두 최소 0.589 이상 재 값을 나타나, 안정
인 신뢰도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3. 연구 방법

3.1 요인의 측정항목

이상과 같이 앞에서 살펴 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연구동향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우선 Parker (1979)가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Huh (2004)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기 로 활용하 다

[26],[27]. 이후, Suh et al. (2007), Ju (2009), Shin & 
You (2010), Noh & Song (2012), Lee & Kim (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α=0.6 이상)와 타당성( 재 값=0.6 이
상)이 검정된 애정 6문항, 돌  3문항, 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본 연
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Table1].

3.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기간은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 상은 국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인 고등
학교 1∼3학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설문배부는 
각 지역별, 학년별, 학교유형별로 할당하여 고루 분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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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Mothe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e

d % Reliability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Accumulate

d % Reliability

Affection4 .852

4.947 17.237 .926

Affection4 .841

5.075 17.500 .931

Affection3 .839 Affection2 .833

Affection5 .813 Affection3 .824

Affection1 .808 Affection5 .824

Affection2 .800 Affection1 .817

Affection6 .739 Affection6 .758

Abuse5 .876

4.515 32.901 .906

Abuse5 .882

4.589 33.323 .912

Abuse3 .872 Abuse3 .880

Abuse6 .836 Abuse7 .840

Abuse7 .822 Abuse4 .830

Abuse4 .803 Abuse6 .823

Abuse2 .663 Abuse2 .640

Demands2 .834

4.120 46.824 .894

Demands2 .820

3.999 47.112 .891

Demands3 .810 Demands3 .800

Demands4 .789 Demands4 .790

Demands1 .767 Demands1 .773

Demands5 .751 Demands5 .743

Demands6 .674 Demands6 .685

 Interest5 .843

2.825 56.612 .862

Neglect2 .826

2.866 56.993 .879
 Interest6 .816 Neglect3 .762

 Interest7 .792 Neglect1 .722

 Interest4 .677 Neglect5 .678

Neglect2 .773

2.665 66.175 .866

 Interest5 .851

2.827 66.742 .857
Neglect3 .748  Interest6 .830

Neglect1 .689  Interest7 .792

Neglect5 .641  Interest4 .670

Care3 .767

2.202 73.439 .907

Care2 .774

2.044 73.790 .909Care2 .764 Care3 .760

Care1 .752 Care1 .713
Note) number of factors: order of size(extract only those with loading factor)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수 있도록 실시하 다. 설문지는 각 학교에 설문 내용과 
연구 목  등을 기술한 안내문을 사 에 보냈으며, 이후 
설문을 배포할 수 있도록 조 요청을 하 다. 따라서 설
문지는 총 59개 학교에 1,200부의 설문을 배부하 으나, 
회수는 40개 학교에서 1,072명(89.3%)의 학생이 조사에 
응하 다. 이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지 52부를 제외한 1,020부(95.1%)를 본 연구의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응답자는 남학생이 526명(51.6%)으로 여학생의 494

명(48.4%)보다 약간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
학년이 352명(34.5%), 2학년이 328명(32.2%), 3학년이 
340명(33.3%)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24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 304명(29.8%), 자율형 사립  공립
고 54명(5.3%), 특목고 38명(3.7%)의 분포를 보 다. 거
주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이 320명(31.4%)이 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역시와 도에 거주하는 학생이 700명(68.6%)이었다.

4. 실증 분석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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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01 02 03 04 05 06

01 Affection 1

02 Care .677 1

03 Interest -.233 -.237 1

04 Demands -.266 -.247 .500 1

05 Neglect -.577 -.560 .301 .350 1

06 Abuse -.298 -.337 .328 .309 .468 1

Mean 4.08 3.93 2.26 2.20 1.59 1.37

standard deviation .78 .84 .98 .87 .69 .59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바탕으로 도출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기 해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고, 타당성 검정은 탐색  요인분석 방법을 통

해 Varimax 방식(직각 회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

정항목에서 요인의 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
항을 1차 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동일하게 사용가능 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심 5문항, 요
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부)의 신뢰도 값은 최소 .862
(방임)이고, 최  .926(애정)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어머니(모)의 신뢰도 값은 최소 
.857( 심)이고, 최  .931(애정)로 나타나, 아버지(부)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요인의 측정항목에 하여 신뢰도  타당성은 모두 

확보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Table2].

4.2 요인 간의 상관분석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측정항목의 신뢰도  타당
성 검정에서 확보된 하 요인 간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각 요인들 
간의 상 계는 유의수  p=0.01 수 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애정과 돌 (r=.677), 애정
과 방임(r=-.557), 돌 과 방임(r=-.560), 심과 요구

(r=.500)가 상 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Table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한 기존 선행

연구를 기 로 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뢰도  타당성 일반화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 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 측정을 한 신뢰도 높은 도구를 찾기 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에 많은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 내어, 안정 인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실시하기 해, 부모 양육태도 불일

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부모양육의 측정항목을 재

검토하고,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타당성이 높
은 항목만을 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 다. 그로인한 Suh 
et al. (2007), Ju (2009), Shin & You (2010), Noh & 
Song (2012), Lee & Kim (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α
=0.6 이상)와 타당성( 재 값=0.6 이상)이 검정된 애정 6
문항, 돌  3문항, 심 9문항, 요구 7문항, 방임 5문항, 
학  7문항 등 총 37개 문항을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 다. 그리고 국
에 있는 국공립, 사립에 재학 인 고등학교 1∼3학년을 
상으로 설문 수집을 실시하 고, 응답한 1,020명을 통
계분석에 활용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등 각각 총 37개의 측

정항목에서 요인의 재 값(0.6 이하)이 낮게 나타난 문
항을 1차 으로 제거하고, 이후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각 항목들  동일하게 사용가능 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심 5문항, 요
구 1문항, 방임 1문항, 학  1문항 등 8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9문항이 측정도구로 선정되었다.
둘째,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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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부)의 신뢰도 값은 .862∼.926
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어머
니(모)의 신뢰도 값도 .857∼.93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도구임이 규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건설 인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에 한 연구는 진 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Lee & Kim(2014), Suh(2012)는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측정할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에 

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 문제가 그동안 제한

으로 언 되었고, 매우 간과되었다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신뢰도  타당성이 높은 검사 도

구를 도출하 다는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한 인
 자원  연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심의 

가족은 갈등  정서  긴장이 증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에 한 기 가 높아져, 과잉보호나 
과잉 통제하는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으로 볼 때 부
모도 자신의 양육방식에 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

을 야기 시키며, 아버지(부)와 어머니(모)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사 도구를 바탕으
로,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  최소화하
고, 자녀를 안정 인 양육을 시키는데 있어 가정  학교

에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수의 건설 인 시사 을 제시하

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불일치를 검정하기 해 신뢰도

와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를 도출하 지만, 연구의 표 
집단이 고등학생으로만 한정 으로 이루어진 이다. 따
라서 본 검사 도구를 보다 일반화하기 해서는 등학

교 고학년(5∼6학년)과 학생을 상으로도 표 집단을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측정항목을 함께 검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최근 부모의 양육방식이 불일치하거나, 부정

일수록 청소년의 휴 화  IT기기의 의존도가 높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다[28]. 
따라서 청소년의 휴 화  IT기기의 독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양육  불일치에 한 선행요

인을 도출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한 후,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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